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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글 사진박진현문화선임기자

박물관섬(Museumsinsel)에서가장먼저1830년문을연구박물관(AltesMuseum) 고대이집트왕비 네페르티티 (Nefertiti) 흉상 베를린슈프레강주변에자리한박물관섬전경.우아한건축미를자랑하는보데박물관이인상적이다.

슈프레강에자리한문화관광1번지

6000년역사…섬전체가세계유산

구박물관부터 페라가몬박물관까지

다섯개박물관,고대미술품즐비

세계적으로유명한제우스신

여성의미상징 네페르티티 흉상

생생한푸른빛이슈타르의문

박물관섬 볼거리무궁무진

댕댕~

걸그룹 소녀시대의멤버태연이베를린의프리

드리히다리위에서버스킹을시작하자어디선가성

당의종소리가울려퍼졌다. 갑작스런상황에당황

한가수는잠시노래를접고종소리가사라지길기

다렸다. 몇분이 지난후 주변이 조용해지자 출연진

들은다시공연을이어갔다. 번잡한도심과떨어진

한적한 공간에서 펼쳐진 버스킹은 베를리너(베를

린시민)와관광객들에게감동과힐링을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앙콜을 부르며 한동

안자리를뜨지않았다.

얼마전방송된종편TV의예능프로그램 비긴어

게인-베를린편의한장면이다. 이날버스킹을중

단시킨종소리의진원지는베를린대성당이다. 검

게그을린듯한외벽과푸른빛의돔지붕이인상적

인베를린대성당은도시를상징하는랜드마크이자

박물관섬 (Museumsinsel)의 아이콘이다. 섬을

뜻하는독일어인젤(insel)이 의미하듯베를린시

내를 가르는 슈프레강 기슭에 자리한 미술관 특구

다.버스킹의관객들처럼베를린시민뿐아니라전

세계의관광객들이즐겨찾는핫플레이스다.

박물관섬은유대인학살흔적들을예술로승화시

킨베를린의다크투어리즘(본보8월26일자보도)

과더불어문화강국의저력을보여주는곳이다. 18

세기예술후원자였던프러시아의국왕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왕실의소장미술품, 골동품, 조각작

품들을대중에공개할수있도록미술관건립을지

시했다. 당시계몽주의영향으로예술품을통한대

중교육을강조했던그는16세기부터궁전을위한

정원인 기쁨의정원 (루스트가르텐)이조성되면서

개발된슈프레섬일부를미술관부지로제안했다.

이름하여 예술과과학을위한성소 . 왕의미션을

받은 궁정 건축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쉰켈

(Karl Friedrich Schinken)은 로마의 판테온을

본뜬 우아한 원형홀과 18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떠받치는주랑이 인상적인 구 박물관(Altes Mu

seum)을 건립했다. 1830년 문을 연 구 박물관은

베를린최초의공공박물관이라는역사적인의미를

지녔다.

이후 두번째로 신 박물관(Neues Museum)과

국립회화관(Alte Nationalgalerie), 보데박물관

(Bode Museum), 페르가몬 박물관(Pergamon

Museum) 등 5개박물관이들어선박물관섬은고

대유적부터현대예술에이르기까지 6000년인류

의역사가살아숨쉬는세계유산의보고(寶庫)다.

지난7월초오전9시,베를린중앙역에서지하철

을타고세정거장을지나박물관섬에내리자수많

은인파가 어딘가를향해바삐걸어가는모습이눈

에들어왔다.슈프레강을가로지르는다리를건넌

이들은 베를린 돔 성당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흩어

지기시작했다. 이곳에들어선 5개의박물관가운

데자신들의 취향에맞는곳을먼저둘러보기위해

서였다. 하루에 박물관 5개를 제대로 둘러 보기가

힘든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감상하려는 것

이다.

가장먼저들른곳은박물관섬의첫번째박물관

인구박물관.그자체로아름다운건축물인박물관

은 그리스로마시대의 유물과 신고전주의, 낭만주

의, 인상주의 시대의 회화, 중세시대 독일 작가의

작품, 20세기표현주의거장들의작품등을전시하

고있다.독일미술의어제와오늘을느끼고싶은관

람객들에겐이보다더좋을수없는미술관이다.

두번째로 건립된 신 박물관은 쉰켈의 제자인 프

리드리히아우그스트슈틸로의설계로12년간의공

사끝에 1855년완공됐다. 신고전주의양식의웅장

한건물은제2차세계대전으로폐허가되기전까지

고대이집트의 예술품과 미라 등 고고학 소장품을

전시했다. 영국건축가데이비드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에의해2009년복원된신박물관은

아픈과거를딛고세기의걸작 네페르티티 (Nef

ertiti BC 1370~1334)흉상을 소장한곳으로세계

적인명성을얻고있다.미술관의다른모든작품은

촬영할수있지만,촬영이금지된 네페르티티의흉

상은화려한대리석으로장식된독립된방정중앙

에숭배의대상처럼모셔져있다.

고대이집트제18왕조후반기의파라오아케나톤

의왕비인네페르티티는이집트인이생각했던인체

의비례와조화를대표한다. 완벽한좌우대칭을이

룬얼굴의뚜렷한윤곽선과날렵한콧날,장밋빛입

술에서성숙한여인의아름다움이생생하게느껴진

다.

박물관섬에서가장늦게들어선페르가몬박물관

은매년 100만 명이다녀가는인기있는박물관이

다.구박물관옆에자리한페르가몬박물관앞은개

장시간 1시간전부터입장을위해길게늘어선관

람객들로 늘 북적인다. 현재 박물관섬의 마스트플

랜에따라오는 2025년을목표로박물관의네번째

날개를추가하는확장공사가진행돼깔끔한외관을

볼수는없다.

박물관이름이말해주듯기원전300년동안소아

시아지역헬레니즘문화의중심지였던페르가몬의

제우스신전, 고대바빌론에있었던이슈타르의문

과로마시대의시장출입문등이전시돼있다.유적

지의구조를그대로재현한제우스신전, 고대유물

들을보여주기위한건물은알프레트메셀의설계

로 1910년 짓기 시작해 20년 뒤인 1930년 완공됐

다.

박물관에들어서면 악소리가절로나올정도로

거대한신전에전율을느끼게된다. 그도그럴것이

페르가몬신전유적은독일고고학자들이오스만터

키정부의허가를얻어 1897년부터그대로옮겨놓

았기때문이다. 역사와미술에대한관심보다는그

리스 판테온 신전의 대리석 장식을 런던으로 옮겼

던대영제국과겨뤄더위대한고고학적업적을남

기겠다는독일제국의야심이작용한산물이다.

베를린소재16개국립미술관, 도서관들로구성

된국립미술관협회(The Staatliche Museen zu

Berlin) 대표 미카엘 아이젠하워(Michael

Eissenhauer)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박물

관섬의 건물들이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다양한 건

축, 기술, 박물관등과의협업을통해독일문화의

상징인박물관섬을복원했다면서 5개의박물관이

독립적인 건축물로 기능하되 지하에 각 건물들을

연결하는통로를통해카페, 강당등을이용하는방

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수 있는 방

안을추진중이다고말했다.

/jihpark@kwangju.co.kr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12>독일베를린 박물관섬(하)

섬전체가유네스코세계유산인곳, 독일의모나리자로불리

는 네페르티티를만날수있는곳, 6000년인류의역사가살아

숨쉬는곳….근래문화관광의1번지로떠오르고있는독일베를

린의 박물관섬(Museumsinsel)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머물고체험하는관광의미래가담긴거대한예술특구다.

다섯박물관을담은보물섬…독일관광의미래가되다

페르가몬박물관에들어서면바빌론의최고유산으로꼽히는 이슈타르의문이관람객을맞는다.


